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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오는10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보스톤 심포니홀(Symphony

Hall)에서 보스톤 팬들을 다시 만난다. 이번

공연은 셀러브리티 시리즈 오브 보스톤

(Celebrity Series of Boston)의 단독 연주회

로 오케스트라 없이 피아노 하나에 모든 것

을 쏟아 낸다. 

2022년 클리번 콩쿠르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며 혜성처럼 등

장한 임윤찬은 2024년에도 보스톤 심포니 오

케스트라와 파리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를 모

두 매진시킨 바 있다. 이번에는 격정적 후기

낭만주의 대신 바로크의 정수를 택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BWV 988)’ 전곡을

선보인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그의 스승 손

민수 교수의 인생 연주곡으로 유명하다. 손

교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과 어떤 다른 연주

를 선보일지 기대가 모아진다. 

영국 The Times는 그의

임윤찬, 바흐 <골드베르크 변
주곡>으로 보스톤 가을 무대

▶▶2면으로 계속

이 인턴들로 MA 주류사회에 더 가까워진 한인사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뉴

잉글랜드 시민협회(KACL)가 지난 26년 동

안 진행해왔던 정치인턴의 명칭을  올해부터

‘장학 시민참여리〮더십 프로그램(Civic En-

gagement Leadership Program)’으로 변경

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시민협회는 그동안 매사추세츠에서 한인

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갖기 위

해 정치인턴 사업을 벌여왔었다. 시민협회는

차세대 정치인 양성이란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매사추세츠 주류사회와의 거리를

좁히는 여러가지 성과를 거뒀다. 

시민협회는 린다 챔피 ▶▶13면으로 계속

정치인턴, 시민참여리〮더십 장학 프로그램으로 이름 바꿔 
시민참여인턴 장학생 지원위한 모금 만찬 9월 25일 개최 
394년만에 처음 보스톤 시청에 태극기 게양, 인턴 아이디어 

<전체 기사 읽기>

시민협회 2025년 시민참여인턴 장학생들이 지난 7월 30일 보스톤다운타운 소맥레스토랑세서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사진 좌로부터 양미아 시민협회 이사장, 마리강, 레이철 허, 윌리엄 안, 션 김, 백정
우, 켈리 박, 린다챔피언 시민협회 회장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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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한인회, 광복 80주년 광복절 기념식서 활동재개 선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뉴튼 소재 주보

스턴총영사관에서16일 개최한 광복

80주년 기념식에 70여명의 한인이 참

여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인

회는 광복절 기념식을 계기로 본격적

인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반가운 소식

을 밝혔다. 

국민의례로 시작된 이날 기념식에

서 김재휘 총영사는 보스턴 총영사관

이 8층으로 청사를 이전 한 후 처음으

로 개최되는 한인사회 행사로 8.15 광

복절 행사를 개최한 것을 뜻깊게 생

각한다며 앞으로 한인 동포들과 소통

하는 자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총영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의 8.15 기념사 전문을 대독했다. 

장영수 한인회장 대행은 이날 광복

절 기념식에서 “다음 회장 후보가

나올 때까지 다시 회장직을 맡아 보

스톤 총영사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조

그나마 이바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인회 활동 재기를 선언했다. 

지난해로 임기를 마친 장 회장은

지금까지 한인회장 대행으로 물러나

세금보고 등 기본적인 한인회 활동에

만 참여해왔다. 

장 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임원

및 이사회를 소집해 한인회를 정비하

고 한인사회의 필요한 일들을 대비하

겠다”며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

인회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80세

가 되는 해방동이 김순호, 김용빈, 강

정모, 박성규, 이기환, 이효영, 주종옥

, 채성엽, 김우혁씨 등의 원로들이 만

세삼창을 선창하고 참석자들이 만세

삼창을 외쳤다. 

이날 기념식에는 보스톤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한순용 노인회장, 김우

혁 재향군인회장, 린다 챔피언 시민

협회장, 김영환 한인의사연구회 회

장, 양미아 시민협회 이사장, 남궁연

전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장 등이 참

여했다. 

한인회는 행사 후 한인들에게 김밥

과 떡을 나눴으며 한국가든으로 이동

해 점식식사를 제공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바흐 연주에 대해 “대위법의 무

게를 완벽히 조율하고, 미묘한 리

듬의 유연성도 탁월해 모든 내면

의 세부가 고유한 성격을 지닌 것

처럼 들렸다”고 극찬했다. 댈러

스 모닝 뉴스는 그를 “백만 명 중

한 명의 재능(one-in-a-million

talent)”이라 평했다

티켓 정보

구매 링크: Celebrity Series 공

식 페이지

티켓: 8월 7일부터 판매  

임윤찬,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보스톤 가을 무대
▶▶1면에 이어서

장영수 회장, “다음 회장 나올 때까지 다시 회장직 맡겠다” 발표 
총영사관 8층으로 옮긴 신청사에서 처음 한인사회 행사 마수걸이 

장영수 한인회장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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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서 열린 한국 가곡 콩쿠르,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감동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8월 16일(토), 보스턴 컨서버토리의 술리

홀(Seully Hall)에서 젊은 성악가들을 위

한 ‘한국 가곡 콩쿠르’ 본선이 열렸다

.

이번 대회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한

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19세~29세 성악

전공자 및 영 프로페셔널을 대상으로 진

행됐다. 총 19명이 비디오 레코딩을 통해

예선에 지원했으며, 이 중 선발된 10명이

본선 무대에 올라 청중 앞에서 연주를 펼

쳤다.

그 결과 ▲1위 소프라노 아만다 덴스

무어(27, 메릴랜드) ▲2위 소프라노 제이

슬라 로자리오 산토스(23, 오하이오) ▲3

위: 소프라노 애나 로우(25, 플로리다) ▲

장려상 바리톤 잭 모린(23, 미시간), 소프

라노 사만다 마틴(29, 뉴욕)이 각각 수상

했다.

심사위원장 김여경 교수(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튼)는 “음악은 진정한 세계

공용어인 것 같다. 미국의 젊은 성악가들

이 한국 시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풀어내

는 것을 들으며 몇 번이나 눈시울이 뜨거

워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유선 교수

(벙커 힐 커뮤니티 칼리지) 역시 “다양

한 배경의 젊은 성악가들이 한국 가곡을

통해 사랑, 그리움, 자연, 역사 등을 주제

로 예술적이고 품격 있는 무대를 보여주

었다”며 감동을 전했다.

관객으로 참석한 백영기 씨는 “재능

있는 젊은 성악가들이 한국 가곡을 부르

는 것을 보스턴에서 직접 볼 수 있어 놀

랍고 뜻깊은 경험이었다. 이 콩쿠르가 매

년 열려 한국의 깊이 있는 정서와 예술이

다양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객인 변순

득 씨는 “참가자들의 발음과 억양이 자

연스러웠고, 서양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

는 곡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했

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유곡 무대를 통해

드러난 각자의 개성도 흥미로웠다”며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보스턴 한미예술협회가

주관하고,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 후원했다. 김재휘 총영사 부부와 백민

지 영사가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으

며, 뉴잉글랜드 한인의사연구회 회장 김

영환 박사는 연주자들의 여행 경비를 지

원하는 특별 기부를 결정하여 많은 박수

를 받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가곡경연대회 우승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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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작가, 일곱 번째 산문집
<하나님의 춤꾼이 되어> 출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신영 작

가가 오는 9월 일곱 번째 산문집 ‘

하나님의 춤꾼이 되어’를 출간한

다. 이번 책은 뉴욕선교센터

(NYMC) 사역과 라디오 설교 방송,

신문 문서 사역을 통해 나눈 글들을

엮은 것으로, 신앙과 삶의 여정을 담

았다.

신 작가는 지난 2005년부터 보스

톤코리아에 ‘신영의 세상스케치’

를 연재하며 21년째 칼럼을 이어오

고 있다. 또한 뉴욕일보에도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뉴욕 라디오코리

아 방송에도 출연하며 독자와 청취

자들에게 신앙과 삶의 메시지를 전

하고 있다.

2021년 남편을 떠나보낸 뒤 신학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

치고 현재 목회상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다가오는 목사 안

수를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

음으로 책을 준비했다”며 “동역

자, 가족,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고 밝혔다.

이번 산문집은 고통과 회복, 기도

와 감사의 기록을 통해 독자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전할 예정이다. 신 작

가는 오는 10월 목사 안수를 받을 계

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보스톤에서 캐롤 맹인협회 후원,

국제펜싱협회 주관으로 ‘국제

시각장애인 펜싱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미국에서는 보스톤, 뉴욕, 델라

웨어 대표 선수들이 팀 USA로 참

가했으며, 쿠바·온두라스·푸에

르토리코·아이티·한국·중국

등에서도 선수단과 코치진, 심판

들이 참가해 대회는 성황을 이뤘

다.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들을 지

도해온 김성혁 목사도 직접 출전

했다. 현역 선수로 활약하기 어려

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경기를 펼쳐 동메달을 따내며 주

목을 받았다.

대회는 단순한 경기의 의미를

넘어 시각장애인 선수들과 가족

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우애를 다

지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

차기 대회는 프랑스나 이탈리

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413-535-0916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프리미엄 생활가전 브랜드 쿠

쿠가 오는 22일 오후 3시 뉴욕 베

이사이드 지역에 6번째 브랜드 스

토어를 오픈한다. 이번 매장은

LA,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텍사스, 뉴저지 등에 이어 미국 내

여섯 번째 직영 브랜드 매장이다.

쿠쿠는 뉴욕 매장 개점을 기념

해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미

국 전역 브랜드 스토어에서 동시

에 ‘그랜드 오프닝 빅 이벤트’

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정수

기 렌탈은 최대 25%, 펫 가전은 최

대 50% 할인되며, 특히 관심이 높

은 안마의자는 최대 3,500달러 일

시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방문

및 상담 고객에게는 사은품이 증

정되고, 계약 고객에게는 선풍기

·프리미엄 밥솥·커피머신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쿠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렌탈을 기반으로 설치

부터 정기 필터 교체, A/S까지 포

함한 ‘A to Z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구

축해왔다. 이원준 쿠쿠 미주법인

장은 “뉴욕 매장은 구매부터 사

후 서비스까지 쿠쿠의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전역에서 소비자 접점을 확

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뉴욕 매장은 특히 중국인

고객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를 강

화한 것이 특징이다. 쿠쿠 측은 “

꾸준히 증가해온 중국인 고객의

관심과 주문을 반영해 뉴욕 매장

을 기획했다”며 “더 많은 고객

이 쿠쿠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까

이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전했다.

신규 매장에서는 정수기, 공기

청정기, 안마의자, 비데, 밥솥 등

쿠쿠의 대표 제품군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쿠쿠렌탈 아메

리카 공식 웹사이트(cuck-

oorental.com)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전체 기사 읽기>

김성혁 목사 출전 동메달 획득

국제 시각장애인 펜싱 선수권대회 보스톤서 성황

쿠쿠, 뉴욕 6호 브랜드 스토어 개점…그랜드 오프닝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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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팍

스보로(Foxboro) 질레트 스타디움은 이날

한국의 경기장을 방불케 했다. 16일 밤 경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많은 한인들이 경기장

곳곳에 태극기를 걸고 선수 출구에 모여 손

흥민을 기다렸다. 손흥민이 몸풀기를 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한인들을 비롯한 팬들은

큰 환호로 맞이했다.

7번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어린이들도 눈

에 띄게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검은 머리뿐

아니라 금발의 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로, 손흥민의 미국 내 인기를 짐작하게

했다. 경기장에 입장할 때 레볼루션 관계자

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나눠주며 손

흥민의 보스톤 데뷔전임을 상기시켰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구단은 이례적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직접 연락해 손흥민의 출

전을 알리고 한인 사회를 위한 할인 티켓을

제공하는 등 발 빠른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레볼루션이 보스톤코리아에 연락한 것은

2016년 박지성이 포함된 맨체스터 유나이티

드가 보스톤을 방문했을 때 이후 처음이었

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많은 한인들이 경

기장을 찾아 손흥민을 목놓아 응원했다.

메이저리그사커(MLS) 이적 후 첫 선발

데뷔전에 나선 손흥민은 이날 LAFC의 두

골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는 공식 최우수선수

(POM·Player of the Match)에 선정됐고,

LAFC는 2-0 원정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전반전은 레볼루션의 강력한 수

비에 막혀 답답하게 전개됐다. LAFC는 후

방에서 짧은 패스와 움직임으로 공격을 풀

어가는 빌드업 축구를 구사했으나, 무려 7명

이 수비 진영에 머무른 레볼루션의 전략에

걸려 손흥민에게 패스가 연결되지 못했고

공격의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오히려 빌드

업 축구의 약점인 역습에 노출돼 실점 위기

를 맞기도 했으나, 골키퍼의 선방과 수비진

의 탄탄한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다.

LA의 스티븐 체룬돌로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빌드업 과정에서 너무 많

은 선수를 투입하다 보니 사실상 몇 명은 낭

비가 됐다. 서치, 라이언, 마키와 함께 빌드

업을 시도했는데, 레볼루션이 수비에 집중

한 것을 고려하면 두 명의 센터백과 이고르

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전반 운영의 한계

를 인정했다. 이어 “후반에는 공격 진영에

더 많은 선수를 배치했고, 그것이 돌파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 포워드로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은

후반 들어 LAFC가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

가면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후반 5분, 손흥민은 볼을 드리블해 패널티

아크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대

를 살짝 벗어났다. 이어 그는 골키퍼와 수비

진을 강하게 압박해 볼을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레볼루션의 맷 폴스터가 가까스

로 걷어낸 볼이 뒤로 흘렀다. 이를 마르코 델

가도가 침착하게 밀어 넣어 선제골로 연결

했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손흥민이 상대 진영

중원에서 볼을 잡아 돌파하던 중 달려들던

마티에 슈아니에르에게 패스를 찔러줬다.

슈아니에르는 그대로 두 번째 골을 성공시

켰다. 그는 경기 후 “손흥민이 우리를 공격

진영에 잘 합류시켰다. 내가 약간 늦었지만

손흥민의 패스는 완벽했다. 덕분에 내가

LA에 합류한 뒤 첫 골을 넣게 되어 정말 기

쁘다”고 말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이 끝나고 늦은 밤까지

도 한인들과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사인을

받기 위해 경기장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LA 구단 버스가 떠날 때까지 손흥민을 보

지 못한 팬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

다.

손흥민 출격 보스톤 질레트 구장에 한인들 물결… 최우수선수 활약
<전체 기사 읽기>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한인들 선수단 출구에 태극기 걸고 대기

보스톤 데뷔전서 선발 출장LAFC쐐기골 도움…MLS 첫 공격포인트

질레트 구장 개막식. 보스톤 언론사에 따르면 관중은 평소보다 많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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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 하버드대 아놀드수목

원(Harvard Arnold Arboretum)과

한국 국립수목원이 100여 년 전 금강

산의 모습을 담은 희귀 사진과 식물

표본을 함께 공개한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6월 세계 식물

원 교육총회에서 하버드 아놀드수

목원과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

고, 아놀드수목원이 소장하고 있던

어니스트 헨리 윌슨(E.H. Wilson)

의 한반도 탐사 기록을 공유받았다

고 7월 18일 밝혔다.

윌슨은 1917~1918년 일제강점기

당시 금강산과 한반도 전역을 탐사

하며 촬영한 사진과 식물 표본을 남

겼다. 이번 전시에는 귀면암, 구룡폭

포, 표훈사, 장안사 등 금강산 명소를

담은 사진 5점과 채집된 식물 자료가

포함된다.

이번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100년 전 한반

도 식물 탐사 사진전’이 8월 국립수

목원에서 열린다. 국립수목원은 사

진들을 사진집으로도 발간할 예정

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하버드

아놀드수목원과의 협력으로 윌슨의

기록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이

는 단순한 사진 전시가 아니라 자연

과 역사를 통해 잊혀진 생명과 주권

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라고 말

했다.

보스턴 총영사관 백민지 영사는

“아놀드 수목원에서 보스톤 현지

의 한인분들과의 협력도 기대하고

있어서 총영사관도 여러 협력 방안

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 영사는 “아놀드 수목원

정문에 있는 은행나무 한 쌍은 100여

년 전 양평 용문사에서 채집해서 심

은 것”이라고 전했다. 

hsb@bostonkorea.com

하버드 수목원 소장 기록, 한국수목원에서
8월 공동 전시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31일까

지 미주 출발 인천행 노선을 대상

으로 ‘가을 서울여행 프로모션

’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뉴욕, 샌프란시스

코, 호놀룰루 등 3개 노선에서 최

대 8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내년 12월17일까지 이용 가능한

항공권에 적용된다.

특히 탑승 제한 기간이 없어 추

석 연휴나 연말 성수기에도 자유

롭게 예약과 여행이 가능하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유류할증

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왕복 총액

기준 운임은 와이드 프리미엄 클

래스는 ▶뉴욕 1821달러 ▶샌프

란시스코 1371달러 ▶호놀룰루

1181달러부터 예매할 수 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뉴욕

1146달러 ▶샌프란시스코 661달

러 ▶호놀룰루 921달러부터 구매

가능하다.

또한 에어프레미아 회원에게

는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전용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예

매 시 프로모션 코드란에 ‘YP-

WIDE15′를 입력하면 기존 특

가 운임에서 최대 15%의 중복 할

인이 적용된다.

에어프레미아의 와이드 프리

미엄 클래스는 이코노미 대비 넓

은 좌석과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독립 클래스로

▶42~46인치 좌석 간격 ▶13인치

HD 터치스크린과 다양한 엔터

테인먼트 ▶전용 체크인 및 우선

탑승 서비스 ▶무료 식사·음료(

와인 2종 포함) ▶32kg 무료 위탁

수하물 ▶장거리 노선 어메니티

키트 등으로 편안하고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항공권은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노선별 좌석 상

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에어 프레미아 웹사이트

www.airpremia.com

bostonkorean@hotmail.com

에어프레미아 가을 서울여행 프로모션,
최대 80% 할인

<전체 기사 읽기>

뉴욕 발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1821에서 추가 15% 할인,
이코노미는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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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

스톤 시장 미셸 우가 연방 법무부의 이른바

보호도시(sanctuary) 정책 철회 요구에 정

면으로 반박하며 “보스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19일 선언했다.

지난주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보스톤

을 비롯한 32개 도시와 주에 이민세관단속

국(ICE)과의 협력을 확대하라는 ‘요구서

(demand letter)’를 발송했다. 보스톤의 ‘

트러스트법(Trust Act)’은 경찰이 형사 사

건에서는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할 수 있도

록 하지만, 단순 민사 집행에는 참여하지 않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보스톤을 ‘보호도시’로 분류하고 있다. 

우 시장은 본디 장관에게 보낸 답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도시와 수백만 주

민들을 겨냥해 거짓되고 지속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보스톤은 지역, 주, 연

방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대량

추방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조금과 계약을

불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비판했다.

우 시장은 이날 오전 보스톤 시청 광장에

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연설을 통해

“오늘까지 답을 내라 했으니 여기 답한다.

우리 도시를 공격해 행정부의 실패를 감추

지 말라”고 강하게 맞섰다.

그녀는 또 “보스톤이 미국에서 가장 안

전한 도시 중 하나인 이유는 경찰이 민사 이

민법 위반을 추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 경찰은 주민을 알며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추방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와 보스톤 이민세관단속국

(ICE)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팸 본디 연

방 법무장관은 20일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도시들이 ICE와 협력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을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집행

인력을 투입하겠다”며 “과거 LA 폭동이

나 최근 워싱턴 D.C.에서 했던 것처럼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톤 ICE 국장 대행 패트리샤 하이드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 시장이 물

러서지 않듯, ICE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

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하이드는 보스톤의

트러스트법(Trust Act)을 사실상 ‘보호도

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는 공공안전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이 나라에 있는 것 자체가 법을 존중하지 않

는 증거이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ICE에 인

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스톤은 공식적으로 ‘보호도시(sanc-

tuary city)’를 선언한 적은 없으며, 매사추

세츠 주 또한 스스로를 ‘보호주(sanctuary

state)’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 시장은 이민자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

신의 배경을 언급하며 “불확실성이 존재하

지만, 그 불확실성과 잔혹함 자체가 현 행정

부의 목적”이라며 “시장으로서 공동체와

주민, 정의를 위해 침묵하거나 굴복할 선택

은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에드워드 마키 연방 상원의

원도 참석해 “보스톤은 협박에 굴하지 않

을 것이며, ICE나 주방위군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전 보스톤 경찰청장 에드

데이비스도 “누구든 경찰 보호를 받을 권

리가 있다”며 현 행정부가 경찰과 주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스톤 동부 출신 12세 시민 미셸 피네

다는 지난 5월 ICE에 의해 아버지가 이틀간

구금된 경험을 전하며 “부모님은 범죄자가

아니다.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위해 이

나라에 왔을 뿐”이라고 울먹였다.

록스버리 지역 교회 지도자 제프리 브라

운 목사는 군중과 함께 “우리는 두 배로 맞

서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 된 보스

톤으로 선다”고 외쳤고, 참전용사 권익 활

동가 헤이우드 페넬은 “백악관이 아닌 ‘

어두운 집(dark house)’에서 나오는 헛소

리를 우리가 박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는 올해 초 국경 담당관 톰 호먼

이 “보스톤에 지옥을 경험케 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지난 3월 우 시장이 의회 청문

회에 불려나가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

를 받은 것에 이어 또 한 번의 충돌이다. 우

시장은 또한번 연방 정부의 보복을 무릅쓴

것이다.  

hsb@bostonkorea.com

미셸 우 보스톤 시장, 보호도시 정책 철회 요구에 정면 거부 
<전체 기사 읽기>미셸 우, 보스톤이 가장 안전한 도시인 이유는 이민 단속 않기 때문 

팸 본디 법무 장관, 연방 자금 차단하고 LA처럼 군 투입할 것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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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회장 체제로 바뀐 후 비영리단

체(501C3)로 변경하고 세금관계 등

을 고려해 명칭을 장학 시민참여

및 리더십 프로그램(Civic En-

gagement Leadership Program)

으로 변경했다.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501C3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이 될 경우에는

이를 받는 인턴들이나 시민협회 등

모두에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 챔피언 회장의 설명이다

. 

올해는 첫 시민참여 및 리더십프

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은 레이첼

허, 켈리 박, 션 김, 마리 강, 윌리엄

안, 백정우 등 6명이다. 이들은 각

자가 선택한 지역사회의 정치인 또

는 시 정부 등에서 시민참여 인턴

으로 일하고 시민협회의 장학금을

받게 됐다. 

린다 회장은 “이 프로그램은 학

생들이 활동할 지역을 직접 선택하

고 한인사회와 한인들이 각 지역사

회 속에서 잘 인지될 수 있는 활동

을 펼쳤다”고 말하고 “이 장학생

인턴들이 모든 한인들과 가족들에

게 매사추세츠를 더 가까운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보스톤시394년 역사에서 태극기

가 시청사에 게양된 것은 2024년이

처음이었다. 로웰 포크페스티벌이

시작된지 38년만에 한국 태극기와

한인들이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한

것도 인턴들의 제안과 활약 덕분이

었다. 

바나 하워드 의원실에서 시민참

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강마리

학생은 “7월 25일 로웰포크페스티

벌의 한 부분인 퍼레이드 오브 플

래그(Parade of Flags) 행사에서는

축제가 시작된 지 38년 만에 처음으

로 한국 국기를 앞세워 행진을 했

다. 저의 문화유산을 상징하는 태

극기를 축제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들고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보스톤 시청에서 인턴으로 근무

하고 있는 레이첼 허 학생은 올해

시청 메인광장에서 태극기가 게양

되고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기념식

을 개최하는 업무를 진행했으며 “

애국가가 울리며 태극기가 보스톤

시청 게양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

니 예쁘고,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고 말했다. 시청의 태극기 게양

은 지난해 하나 해밀턴 시민협회

정치인턴의 제안으로 처음 게양됐

었다. 

타라 홍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윌리엄 안 학생은 “정부에서 일하

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매우 평

범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이라는 것

을 깨달았다. 생각했던 것처럼 잘

난 체하거나 거만한 사람들이 아니

라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고 말

했다. 

바나 하워드 의원실에서 일하는

켈리박 학생은 다른 주정부 인턴들

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았으며, 보스톤시에서 일하는 션

김 학생은 같이 일하는 시 직원들

이 첫날부터 편안했다고 말했다.

우스터 투 누엔 시의원실에서 근무

하는 백정우 학생은 자신이 만든

후보자 지지 게시물이 점차 나아지

는 것에 감동을 느꼈다. 

시민협회 인턴들은 이처럼 각자

의 영역에서 한인사회와 미국사회

를 잇고 상호 조화해 가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동안의 지속

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조금씩 결

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협회는 더 많은 시민참여 인

턴 장학사업을 위해 9월 25일 목요

일 밤 오후 6시에 한인 차세대 시민

참여 인턴 장학생 프로그램을 위한

모금만찬을 서머빌 소재 아츠앳더

아모리(Arts at the Artmory)에서

개최한다. 

이날 만찬은 6시부터 만찬 및 시

민참여인턴 장학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며 7시부터는 한인 2

세 코미디언 헬렌 홍과 헨리조가

참여해 스탠드업 코미디를 선사할

예정이다. 

8월 25일까지 구입시 $85, 9월10

일까지 구입시 $100, 9월 25일까지

구입시에는 $125이다. 만찬에 1개

의 드링크가 제공된다.

할 인 티 켓  구 매 :

https://www.eventbrite.com/e/co

medy-night-with-funny-helen-

h o n g - t i c k e t s -

1616239679389?aff=oddtdtcreator

이들 인턴들로 MA 주류사회에 더 가까워진 한인사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소재 8개 대학이

링크드인(LinkedIn)이 발표한 졸

업 후 장기적 커리어 성취도 높은 상

위 50위 미국 대학에 포함됐다. 

미국 22~27세 청년층 실업률이

7.4%로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하며 취업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

서 가치를 증명한 매사추세츠 8개

대학은 MIT(4위), 하버드대(6위),

뱁슨칼리지(7위), 벤틀리대(15위),

텁스대(16위), 보스톤칼리지(22위),

우스터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39

위), 보스톤대(43위) 등이다. 올해 1

위는 프린스턴대, 2위는 듀크대, 3위

는 펜실베이니아대가 차지했다.

뉴잉글랜드 전체에서는 15개 대

학이 순위에 올랐으며, 나머지 7곳

은 다트머스대(9위), 브라운대(14위

), 예일대(19위), 페어필드대(28위),

브라이언트대(38위), 트리니티칼리

지(42위), 프로비던스칼리지(49위)

였다.

링크드인이 처음 발표한 이번 순

위는 취업률, 인턴십 및 채용 수요,

경력 성과, 인맥 네트워크 강도, 그

리고 졸업생들이 습득한 독창적 기

술 등 5가지 지표를 토대로 산출됐

다. 평가 대상은 학부 과정이 있는 4

년제 대학으로, 최소 2,000명 이상의

졸업생과 2019~2024년 사이 최소 500

명 이상이 졸업한 학교여야 했다.

군사학교, 영리대학, 특수 분야 대

학, 온라인 전용·학위완성 프로그

램 대학은 제외됐다.

링크드인은 “대학 진학 여부와

진학 대학 선택은 학생과 가족이 내

리는 가장 중요한 재정·인생 결정

중 하나”라며 “투자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상위 25위의 순위다 . 

상위 25개 대학 순위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J.

Duke University, Durham, N.C.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MIT, Cambridge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Babson College, Wellesley

University of Notre Dame, Notre Dame,

Ind.

Dartmouth College, Hanover, N.H.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lif.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l.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a.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enn.

Brown University, Providence, R.I.

Bentley University, Waltham

Tufts University, Medford

Lehigh University, Bethlehem, Pa.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Yale University, New Haven, Conn.

Carnegie Mellon University, Pittsburgh, Pa.

Bucknell University, Lewisburg, Pa.

Boston College, Chestnut Hill

Villanova University, Villanova, Pa.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Champaign, Ill.

Wake Forest University, Winston-Salem,

N.C.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8개 대, 졸업 후 성취도 높은 미국
대학 50위에

<전체 기사 읽기>

링크드인, 첫조사 취업률과 향후 커리어 성취도 중심으로 평가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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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여

름의 마지막 긴 주말을 알리는 노동절, 보스

턴은 그 어느 도시보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선보인다. 보스턴 항구를 수놓는 화

려한 불꽃놀이부터 시작해 레드삭스의 열띤

경기, 도심 곳곳을 울려 퍼지는 콘서트, 그리

고 항구를 따라 펼쳐지는 낭만적인 크루즈

까지, 이 모든 것이 주말 내내 현지인과 관광

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하지만 보스턴 노동절의 진짜 매력은 공

식적인 축제 너머에 숨어 있다. 매년 9월 1일

이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야외 벼룩시장으

로 변하는 '올스턴 크리스마스'와 스토로 드

라이브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스토로잉' 사

고들이 그것이다. 

학생들이 임대 계약 만료와 함께 아파트

에서 나가면서 가구, 전자제품, 책, 심지어

냉장고까지 길가에 내놓는 것이다. 이를 '올

스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여전히 쓸 만한 물건

들을 누구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시기 스토로 드라이브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진다.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 학생들이 렌트

트럭을 몰고 낮은 교각 밑을 지나가다 차량

지붕이 뜯겨나가는 사고, 일명 '스토로잉'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많은 경고 표지판과 당

국의 지속적인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는 거의 전통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

되었다. 이 두 현상은 보스턴만의 독특한 노

동절 풍경을 만들어내며, 때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때로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보

여준다. 

올해 노동절, 보스턴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화려한 공식 행사들과 더불

어 이 도시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들도 함께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계획된 축제의 즐

거움과 예측 불가능한 도시의 활력이 만나

는 곳, 그것이 바로 노동절의 보스턴이다.

노동절 기념 불꽃놀이

다가오는 8월 28일 저녁, 노스엔드와 시포

트 사이에 정박한 바지선에서 발사되는 노

동절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이벤트로 자리 잡은 불꽃놀이

는 본격적인 쇼에 앞서 오후 7시에 크리스토

퍼 콜럼버스 파크와 피어스 파크 두곳에서

클래식 히트곡 라이브 공연이 진행된다. 피

크닉 저녁과 담요를 챙겨 간다면 잊지 못할

늦여름 밤을 즐길 수 있다.

불꽃놀이는 보스턴 하버워크 전역에서 감

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특별한 경험을 원

한다면 항구 위에서 크루즈를 타고 불꽃을

올려다보며 간단한 음료와 식사를 함께 즐

길 수 있다. 노스엔드의 크리스토퍼 콜럼버

스 파크와 롱와프, 사우스 보스턴 워터프런

트(특히 팬피어/시포트 주변), 다운타운 워

터프런트, 그리고 이스트 보스턴의 피어스

파크까지 각각의 장소에서 색다른 매력으로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으니 다채롭게 선

택해 즐겨보자. 

날짜: 8월28일 목요일

시간: 오후7시- 오후 9시 30분

저녁 7시 라이브 음악 공연 (두 곳에서 진

행):

이스트 보스턴, 피어스 파크(Piers Park):

Don’t Be Denied 밴드 + @zumixinc 청소

년팀

노스엔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파크

(Christopher Columbus Park):

@berkleecollege 공연팀

불꽃놀이 관람 장소 (해질 무렵 시작/ 오

후 8시 30분 예상):이스트 보스턴, 찰스타운

, 노스엔드, 시포트 등 보스턴 하버워크

(Boston Harborwalk) 전역에서 관람 가능

웹사이트:

https://www.bostoncentral.com/events/s

easonalfun/p43558.php

레이버데이 화이트 파티

보스턴의 아름다운 워터프론트에서 열리

는 ‘Welcome Back White Party’가 오는

2025년 9월 1일(월), 노동절을 맞아 돌아왔다

. 장소는 240피트 규모의 장엄한 톨 쉽(Tall

Ship)으로, 오후 12시부터 체크인이 시작되

며 입장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게스트들은 화려한 ‘올 화

이트’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어야하며, 입

장 시 화이트 카펫과 전용 포토존에서 특별

한 순간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라이브 DJ 공

연과 함께 준비된 360도 포토 부스로 파티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VIP 게스트를 위한 전용 텐트와 라

운지가 마련되어 있어 좀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하면 vip도 고려해볼만 하다. VIP 티켓 소

지자는 오후 3시 이전 우선 입장이 가능하며

, 특별 초청 DJ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브레이

슬릿을 제공받는다. 일반 입장은 무료

RSVP를 통해 가능하지만, 선착순 입장이므

로 조기 도착이 권장된다. 보스턴의 상징적

인 선박과 함께하는 이번 화이트 파티는 세

련된 음악, 분위기, 그리고 우아한 스타일을

갖춘 최고의 레이버데이 이벤트로 특별한

노동절을 보내고싶다면 도전해보자. 

날짜: 9월1일 월요일

시간: 오후 12-오후 6:30 

장소: 1 East Pier Drive Boston, MA 02128

(The Tall Ship Boston)

웹 사 이 트 : LABOR DAY WHITE

PARTY @ THE TALL SHIP Tickets,

Mon, Sep 1, 2025 at 12:00 PM | Eventbrite

보스턴 로컬 푸드 페스티벌

보스턴 로즈 케네디 그린웨이에서 뉴잉글

랜드 최대 규모의 지역 먹거리 축제인 보스

턴 로컬 푸드 페스티벌이 오전 11시부터 오

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매년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보스턴의 전

통 행사로, 약 100여 개의 푸드 벤더와 다채

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무료 시식,

셰프들의 라이브 쿠킹 데모, 아이들을 위한

패밀리 펀 존, 흥미진진한 씨푸드 쓰로우다

운, 그리고 뉴잉글랜드 푸드 비전을 탐구하

는 ‘뉴잉글랜드 빌리지’까지, 지역의 풍

성한 맛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

다.

보스턴 로컬 푸드 페스티벌은 단순한 먹

거리 행사를 넘어, 지역 농부와 생산자, 셰프

,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푸

드 네트워크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또

한 자원봉사자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봉사

자들에게는 네트워킹 기회와 함께 티셔츠

및 15달러 식사 바우처가 제공된다. 뉴잉글

랜드 음식 문화의 다양성과 활력을 보여주

는 이번 축제는, 맛과 공동체 정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하루를 선사할 것이다.

날짜: 9월14일 일요일 (우천 시 9월 21일

일요일)

시간: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191w Atlantic Avenue Boston, MA

02110 (Rose Kennedy Greenway)

웹사이트: 2025 Boston Local Food Fes-

tival Tickets, Sun, Sep 14, 2025 at 11:00 AM

| Eventbrite

2025 보스턴 노동절 가이드: 마지막 여름을 즐기는 완벽한 주말
<전체 기사 읽기>보스턴 노동절의 두 얼굴: 화려한 축제와 유쾌한 혼돈이 공존하는 특별한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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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미국 고교 순위에 따

르면 매사추세츠 공립학교는 미국

내 최고 학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보스톤 라틴은 부동의

1위를 지켰다. 

US뉴스는 미국 내 약 24,000개 고

등학교를 검토하여 18,000여 고교의

순위를 매겼으며, 이 중 매사추세츠

고등학교 43%가 미국 고등학교 상

위 25% 내에 위치했다. 그러나 올해

순위에 포함된 352개 학교 중 152개

고교가 상위 25%에 선정돼, 지난해

351개 학교 중 154개 고교가 상위에

선정됐던 44%에 비해 1% 하락했다.

커네티컷은 40.8%가 상위 25%에 들

어 2위, 뉴저지주가 40.4%로 3위를

차지하며 견실한 공립교육 시스템

을 보유했음을 보였다. 

이번 매사추세츠 상위 고등학교의

특징은 차터스쿨과 STEM학교의 두

드러진 강세다.

상위권에는 보스톤 라틴 스쿨(1위

), 렉싱턴 고교(3위) 등 전통적인 명

문 공립학교가 포함됐지만, 파이오

니어밸리 중국어 몰입 차터스쿨(2위

), 스터지스 차터 퍼블릭 스쿨(4위),

미스틱밸리 지역 차터스쿨(6위), 어

드밴스드 수학·과학 아카데미 차

터스쿨(15위) 등 다수의 차터스쿨이

순위권 상단을 차지했다.

특히 과학·수학 중심 교육을 내

세운 학교들이 강세를 보였다. 오브

라이언트 수학·과학 고교(5위)와

어드밴스드 수학·과학 아카데미

(15위)가 대표적이다. 이는 대학 진

학 준비 지표 중 하나인 AP·IB 시

험 성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보스톤과

그 인근 교외 도시의 집중도가 높다.

보스톤 라틴 스쿨과 보스톤 라틴 아

카데미(12위), 오브라이언트 고교가

포함되면서 보스톤 공립학교가 세

곳이나 상위 15위 안에 들었으며, 렉

싱턴·벨몬트·웨스턴·웨일런드

등 메트로 보스톤 지역의 학군도 강

세를 유지했다.

유에스뉴스의 이번 평가는 학생들

의 주정부 필수 학력평가 성취도, 졸

업률, 대학 준비도(AP·IB 시험 참

여 및 성과), 교과 과정의 폭, 학생 성

과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특히 저

소득층·소수계 학생 등 소외 계층

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

도 반영됐다.

이번 순위 산출에는 글로벌 조사

기관 RTI 인터내셔널이 참여했으며

, 2022~2023학년도 최신 데이터를 활

용했다.

hsb@bostonkorea.com

유에스뉴스 선정, 2025년 매사추세츠 공립고등학교 순위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실업보험(UI) 기

금이 오는 2027년 말 고갈될 것이

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 노동인력개발청(Executive

Office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은 최근 보고서에

서 실업률이 향후 5년간 4.5% 수

준을 유지하며 급여 지출이 수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에 따라 2027년 말 기금은 약 1억

3,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

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4월초 예

측했던 2028년 1분기 적자 전환

시점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고용주 부담도 커진다. 현재 직

원 1인당 연간 124~1,897달러 수

준의 고용주 부담금은 2028년에

는 최고 2,782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약 45% 인상이다.

전문가들은 매사추세츠의 실

업급여 제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관대한 편이라 고용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모라 힐

리 주지사 행정부는 올해 초 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가

시적 변화는 없는 상태다.

경제계에서는 “제도가 고장

났다”며 개혁을 촉구하고 있으

며, 2026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

인다. 

bostonkorean@hotmail.com

실업률 상승에 매사추세츠 실업급여 기금
2027년 고갈 전망

<전체 기사 읽기>

실업률 향후 5년 4.5% 수준 유지 전망...고용주 부담 45%
늘어날 듯

2024년에도 MA 공립고 미국 최고 학군 입증
매사추세츠 43%의 고교가 미국 상위 25%에 들어

2025 US News 순위
1. Boston Latin School, Boston (46, 전국

순위)

2. Pioneer Valley Chinese Immersion

Charter School, Hadley (96)

3. Lexington High School, Lexington (118)

4. Sturgis Charter Public School, Hyannis

(158)

5. O'Bryant School Of Math & Science,

Roxbury (181)

6. Mystic Valley Regional Charter School,

Malden (198)

7.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2

(PCSS-2), Saugus (216)

8. Hopkinton High School, Hopkinton

(224)

9. Belmont High School, Belmont (234)

10.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Everett (256)

11. Dover-Sherborn Regional High

School, Dover (268)

12. Boston Latin Academy, Dorchester

(317)

13. Acton-Boxborough Regional High

School, Acton (319)

14. Algonquin Regional High School,

Northboro (341)

15. Advanced Math and Science Acad-

emy Charter School, Marlborough (378)

16. The Bromfield School, Harvard (381)

17. Winchester High School, Winchester

(398)

18. Medfield Senior High School, Med-

field (401)

19. Westborough High School, Westbor-

ough (445)

20. Wellesley High School, Wellesley (481)

21. Cohasset High School, Cohasset (495)

22. Wayland High School, Wayland (500)

23. Weston High School, Weston (506)

24.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Centre (575)

25. Westwood High School, Westwood

(590)

26. Sharon High School, Sharon (612)

27. Hamilton-Wenham Regional High

School, South Hamilton ()

28. Brookline High School, Brookline (637)

29. Arlington High School, Arlington (648)

30. Concord Carlisle High School (686)

31. Needham High School (760)

32. Westford Academy (775)

33. Mt. Greylock Regional High School,

Williamstown (798)

34. Milton High School ( 837)

35. Newton North High School (852)

36. Lynnfield High School ( 855)

37. Bedford High School ( 857)

38. Groton Dunstable Regional High

School ( 873)

39. Hingham High School ( 882)

40. Abby Kelley Foster Charter Public

School, Worcester ( 900)

2024 US News 순위
1. Boston Latin School 27

2. Pioneer Valley Chinese Immersion

Charter School, Hadley 100

3. Lexington High School    192

4. Advanced Math and Science Academy

Charter School, Marlborough    228

5. Sturgis Charter Public School, Hyannis

235

6. John D. O'Bryant School of Mathemat-

ics and Science, Roxbury    236

7 .Hopkinton High School    250

8. Dover-Sherborn Regional High School

288

9. Boston Latin Academy    308

10. Acton-Boxborough Regional High

School    319

11. Wayland High School    321

12. Weston High School    328

13. Medfield Senior High School    338

14. The Bromfield School    343

15. Mystic Valley Regional Charter

School, Malden    353

16. Belmont High School    383

17. Manchester Essex Regional High

School    461

18.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Everett    463

19. Westford Academy    504

20. Concord Carlisle High School    539

21. Norwell High School    558

22.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2,

Saugus    605

23. Winchester High School    610

24. Hampden Charter School of Science,

Chicopee     614

25. Mt Greylock Regional High School,

Williamstown     639

26. Needham High School        680

27. Westborough High School    696

28. Wellesley High School    703

29. Milton High School    727

30. Algonquin Regional High School,

Northborough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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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 자주 듣는 말은 아니다.

점잖게 쓸수 있는 말은 더욱 아니

다. 인터넷에서 찾았다. 요즈음 한

국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뇌와 오

피셜의 합성어란다. ‘명확한 근

거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을

공식적인 사실인냥 주장하는 행

위’

뇌피셜은 자칫 거짓말과 연결

지어질 수도 있겠다. 거짓말은 인

간이 으뜸이라 했던가. 선의善意

의 거짓말도 있을 수있겠다. 의사

가 중병환자에게 곧 나을 거라는

격려의 말이 그중 하나일 게다. 그

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인간

이 아닌 다른 동물들도 거짓말을

하던가. 

‘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는 말이 있다. 심지어 개들은 자

신의 본심을 여과없이 들어낸다

했다. ‘개는 진심을 숨기는 데는

영 재능이 없는 동물’이라고도

한다. 그럴적에 개는 반갑고 기쁘

면 꼬리가 먼저 흔들린다. 무섭거

나 두려우면 꼬리를 감추기도 한

다. 개는 웃지 못할테니 아예 웃는

표정도 없다. 

오래전 내 친구가 농담으로 한

말이 있다. 듣기에도 우스워 기억

하고 있다. ‘개 풍선껌 씹는 소리

’. 허황된 말이거나 과장된 거짓

말인게 뻔한 말을 들을 적에 던진

조크였던 거다.

정호승 시인이다. 시도 거짓말

의 시라 했다. 마지막 구절이다. 

詩는 삶보다 더 진하다는데 

밥이 될 수 없는 거짓말의 詩를

쓰면서 

어떻게 살아 있기를 바라며 

어떻게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랄 수 있을까. 

(정호승, 거짓말의 시를 쓰면서

중에서)

한국인은 유난히 거짓말에 관

대하단다. 또한 거짓말과 관련된

피해 사례는 많은데 실제 처벌은

한결 가볍다고도 한다. 법정에서

의 거짓말은 위증僞證한다. 

한국 연속극에서도 나온다. 검

사가 피의자를 다그칠 적이다. ‘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오. 라

고 욱박지르는 거다. 위증일 적엔

처벌받을 거라 덛붙인다. 이런 장

면을 한국국회 청문회에서도 자

주 등장하는 장면이다. 

거짓말을 할 줄아는 다른 동물

은 있을 런가. 그렇다고 동물들에

게 거짓말탐색기를 들이 댈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람은 거짓말 할

적엔 얼굴색 변할 테고, 목소리도

떨릴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도 있을테지만 말이다.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

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1:31)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90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라

한담객설閑談客說: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

기준 잡힌 인생을 살 것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다.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하는 사람과 만나

라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침묵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

멀리 있는 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좋은 글 중에서>>

며칠 전 아는 분의 블로그 공간을 찾았다

만난 묵상의 글이다. 글쓴이의 이름도 없이

오가는 <<좋은 글 중에서>>란 글을 여기저

기서 만날 때면 더욱 귀히 여겨진다. 얼마

나 좋은 글이면 주인 없이도 이토록 많은 이

들에게 읽힐까 싶어서다. 이 귀한 글을 만

나며 하루 온종일 떠올리며 묵상했던 글이

다.

가끔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아는 분을 만

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몇 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 집으로 오는 길은

무엇인가 뿌듯하고 넉넉한 느낌이 든다. 바

로 마음속에 행복이 꽉 차오르는 것이다.

또한, 다시 그 사람과 만나고 싶어지는 것

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사람이란

남ㆍ여ㆍ노ㆍ소 없이 그 느낌이 오래도록

남는다. 어제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

의 희망과 소망을 말하고 내일의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은 1년이 지나

고 10년이 흘렀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참으로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만난다.

꿈을 가진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남의

것을 좇지 않는다. 자신의 삶 속에서 지나

치게 남을 의식하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내일의 꿈을 잊었거나 잃어버

린 이들이 많다.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자신

이 선택했다면 먼저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가

야 할 일이다. 그 일에 대해 우물쭈물 거리

지 말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믿어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나

자신을 믿어주는 그 일이 바로 남이 나를 믿

어줄 수 있는 이유이다. 설령, 그 일의 결과

가 좋지 않더라도 열심과 성실로 노력했던

그 과정의 시간은 내게 값진 까닭이다.

곁에 어릴 적 친구가 산다. 어릴 적 자라

온 가정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게는

이 친구가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수

가 없다. 자라며 어려움 없이 부모 형제의

따뜻한 사랑과 교육 아래 남 부럽지 않게 자

랐다. 결혼 후 물질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의

남편을 만났지만, 자상하고 성실하고 사랑

이 가득한 믿음의 남편을 둔 것을 늘 감사

하게 여겼다.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는 가족의 힘인 세 아이와 남편이 함께였

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친구는 자신이 선택

한 삶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서 남편과 함께

꿋꿋하게 열심과 성실과 인내로 오늘의 가

정을 지켜온 것이다.

삶이란, 생각처럼 마음처럼 그리 녹녹치

않음을 깨달아 간다. 그렇기에 삶에서 때로

는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

는 믿음(신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

별히 유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가끔 '내게 진정한 멘

토(Mentor)는 있는가?' 하고 나 자신에게

물을 때가 있다. 이 물음을 오래도록 묵상

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몇 스치고 지난다

. 그 귀한 분들이 곁에 몇 있다는 것만으로

도 넉넉해지는 가슴을 만난다. 굳이 말이

아니어도 알아들 수 있는 마음과 가슴에서

울리고 공명하는 일 앞에 무엇을 더 바랄까

.

언제 만나도 맑은 표정과 밝은 웃음을 주

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돈을 주

고도 살 수 없는 보석 같은 사람 말이다. 그

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은 경험으로 알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인

생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도

'이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값

지고 귀한 인생일까. 문득, '나'라는 사람이

궁금해진다. 지금 나는 제대로 잘살고 있는

가 하고 묻는 것이다. 그저, 하늘이 주신 樂

天知命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생긴 모양과

색깔과 소리대로 사는 오늘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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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와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

는 올해 여름, 덥고 습한 날씨로 지친 사람

들이 많다. 그나마 여름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시원한 냉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차

가운 에어컨 바람과 더운 외부 온도의 급

격한 온도차가 몸을 지치게 하기도 한다.

더워서 땀이 흐르다가도 시원한 내부로 들

어서면 춥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때문

에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냉방

병이나 감기를 걱정하기도 한다.

냉방병과 감기 이외에 면역력이 떨어지

면 추가로 주의할 질환은 바로 대상포진이

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일으킨 바

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가 몸속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

면 다시 깨어나 신경을 따라 피부에 통증

과 물집을 터뜨리는 질환이다. 피로와 스

트레스, 노화, 과로 등 면역력 저하를 일으

키는 것은 모두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상포진 환자는 여름에 많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병원

을 찾은 환자는 일년 중 7~9월에 가장 많았

다. 여름은 덥고 습하지만 냉방병과 과로,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차가 몸을 지치게 해

면역력을 떨어트린다. 땀과 피로, 수분 부

족이 겹치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

대상포진은 초기에 감기와 비슷하게 몸

이 으슬으슬하고 피로하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감기로 인한 피로로 오인하는 경

우가 많다. 이후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찌

르는 듯한 통증이 특정 부위에 나타나며

붉은 발진과 물집이 띠 모양으로 생긴다.

이 통증은 마치‘칼로 베는 듯한’ 수준으

로 고통스럽다. 물집은 수두 환자에서 나

타나는 것과 조직검사 결과가 동일하다.

물집은 약 2주간 변화하는데 점차 딱지

로 변하게 된다. 피부의 병적인 증상이 모

두 좋아진 후에도 해당 부위가 아프기도

하는데 이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불리며 노인 환자의 30%에서 나타난다. 마

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다. 고령층에서는 신경통은

물론 뇌염, 안면마비 등 다른 합병증의 가

능성도 높다.

대상포진이 발생했다면 항바이러스제

를 빨리 투여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야

한다.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1주일

동안 주사 또는 복용해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 손상 정도를 감소시켜 추후 신경통을

예방해야 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내과 장준

희 부장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길면

몇 년 동안 계속되며 환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 고령자, 피부 발진이 심했던 환자, 기

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

다”며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니라 신경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여름철에는

누구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강조했

다.

장준희 부장은 “대상포진은 초기 통증

부터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며, 발

진이 생긴 후 72시간 내 항바이러스제를 복

용해면 후유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며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발병 자체를 막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률도 줄이기 때문

에 50세 이상이라면 접종을 적극 권장한다

”고 설명했다.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는 대상포진”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
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
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는 대상포진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여름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해 휴

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내과 장 준희부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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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흐름과 Fannie Mae의 전망

최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Freddie Mac 리포트 기준 6.58%

까지 내려왔습니다. 몇 달 전 7%

를 넘나들던 시기보다는 부담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Fannie Mae

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

년 말 모기지 금리는 약 6.5% 수준

으로 지난 전망6.4%보다 더 높게

예상되며, 내년 주택 판매량 전망

은 485만 채에서 474만 채로 하향

조 정 되 었 습 니 다 (Scotsman

Guide). 이는 단기간 내 거래가 폭

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금리

전망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

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조용한 시장 속의 기회

많은 주택 구매자가 금리 하락

을 기다리며 매입을 미루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급락

할 경우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

리면서 집값이 급등할 위험도 커

집니다. 낮은 금리를 기다리다 오

히려 높은 가격에 집을 사야 할 가

능성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현재처럼 거래가 활발

하지 않은 시점에는 경쟁이 적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잠시 조

용할 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에 합리적

인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기회

가 생깁니다.

전략적 접근: 매입과 재융자 활

용

지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

을 매입하고, 이후 금리가 내려가

는  시 점 에  **재 융 자 (Refi-

nance)**를 활용하면 장기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 전

망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시

장 흐름과 경쟁 환경을 함께 고려

하면 전략적 기회를 잡는 것이 가

능합니다. 단순히 금리만을 기다

리기보다는, 주택 가격, 공급 상황

, 지역 수요를 함께 살피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가정과 개인에

게 드리는 조언

내 집 마련은 단순히 거주 공간

을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장기적

인 자산 형성과도 직결됩니다. 집

값이 오르기 전에 합리적인 가격

으로 주택을 마련하면, 금리 변동

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매매 시장이 비교적 조

용한 지금이야말로 장기적 관점

에서 내 집 마련을 검토할 적기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전망만 의

존하기보다는, 본인의 재정 상황

과 시장 흐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www.scotsmanguide.c

om/news/fannie-mae-

mortgage-rates-forecast-

2025/?utm_source=originator&u

tm_medium=news&utm_cam

paign=newlayout 

2025년 모기지 금리 전망과 전략적 내 집 마련
Article (15) – Don’t expect mortgage rates to fall much more in 2025: Fannie Mae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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